
대형의 일본 방적 회사 - 설비 삭감 완료를 잇따라 선언  

일본의 면 방적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일본 내의 면 소재에 대한 수요가 

수입품에 밀려 줄어들면서 공급 능력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어렵사

리 생산 시설을 감소하고 나면, 그러는 동안에 수요가 더욱 줄어 계속 줄기

만 하는 수요를 쫓아가기 바쁜 모양으로 생산 시설을 계속 줄여 왔다.  

일본방적협회 회원사의 보유 시설은 2004년 3월말로 150만추를 밑돌게 되

었다. 그러던 것이 대형 방적 회사의 경영 책임자들로부터 설비를 삭감ㆍ축

소하는 것이 끝났음을 밝히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30년 동안 계속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악순환이 끝나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닛신보는 2004년 3월말에 하마마쓰 공장을 완전히 문 닫고 일본 내에 25

만추를 약간 밑도는 규모로 생산 시설을 축소하면서, “섬유 사업에 대하여는 

뒤만 돌아보는 소극적인 시책은 끝났다. 2004년도 전반기에 섬유 부문의 판

매고가 최저로 떨어졌으나 그 후로는 호전할 것이다”고 선언하였다.  

시중의 매사(賣絲)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곤도(近藤) 방적소도 2004년 

3월말에 도요하마 공장과 하마마쓰 공장의 제 3공장을 완전히 폐쇄함으로써, 

완전 자동식 초합리화 공장의 24만추만으로 경영하게 되면서 경쟁력이 강화

되어 시중 매사 생산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도요보는 2003년 6월에 3개 공장의 문을 닫고 일본 내 방적 설비를 삭감하

여 12만추를 약간 밑돌게 되었다. 이런 효과도 있어 도요보의 방적 사업은 

2003년도 상반기에는 경상 이익뿐만 아니라 경영 이익 기준으로도 흑자화하

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상반기 이상의 흑자를 보일 



것 같아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수요가 줄면 그에 따라 설비를 삭감함으로써 그런대로의 경영 개선

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여, 방적 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호전하였다고 속단

할 수는 없다. 시키보에서는 “섬유 산업은 성숙 산업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

입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흑자만 낼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은, 종업원들의 

먼 앞날을 보지 못한 안이한 주장이지만, 어느 수준 이상의이익을 낼 수 없

으면 그런 사업은 그만 두라고 질타하여도 당연하다”고 지적한다.  

구라보는 일본 내의 5개 면 방직 공장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다른 큰 면방 공장들이 연달아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16만추의 생산 설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구라보는 이들 공장을 거점으로 하

여 고객과 함께 상품 개발을 강화한 결과, 구라보의 면 합섬 사업부의 2003

년도 경상 이익은 전년도보다도 40% 정도 증가하여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

는 자신을 보이고 있다. 구라보 면 합섬 사업부는 좋은 업적을 보임으로써 

“면 방적 사업도 하면 된다. 하기에 따라서는 일본만이 창조할 수 있는 방적 

산업으로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은 회사마다 각양각색이지만, 다이와보는 “방

적 사업을 핵으로 하여 각기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이

다”고 밝히고 있다.  

닛신보에서는 “좁은 뜻의 방적을 고집하지 말고 다운 스트림(down-stream)

까지 내다보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악순환이 정말로 끝장 날 것인지는 아무

도 모르지만 큰 면 방적 회사의 수뇌들의 관심이 회사 내의 수세적인 개혁



에서 적극적인 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 


